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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스마트미디어의 과도한 노출에 대하여 더욱 주의가 필요한 18개월 ~ 5
세를 대상으로 영유아용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 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영유아를 기르는 어머니들의 인터뷰로부터 45개의 초기문항
을 제작하고, 내용 타당도 검증 및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14개의 예비문항을 선별
하였다. 연구 2에서는 어머니 425명의 자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세 요인으로 구성된 아홉 문항을 선정하였고, 동일한 조건으로 345명의 어머니의 
자료를 새로이 수집하여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는 확
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및 평균 비교, 그리고 법칙적 망조직 분석을 하였으며, 
cronbach’s α를 통하여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의 문제적 스마트
미디어 사용 척도는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자녀의 갈망과 의존 수준, 그리고 부모의 
합리적인 허용 정도라는 3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해당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또
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영유아의 발달과 가정에서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맥락을 
고려한 진단과 평가로 스마트미디어의 문제적 사용에 대한 조기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영유아의 문제적 스마트미디어사용, 척도개발 및 타당화, 모-아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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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아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는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첨단정
보기기의 노출이나 미디어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
고한다. 급격하게 발달하는 영유아의 두뇌는 스마
트미디어의 빠르고 강한 자극에 취약하여 다른 연
령대보다 부정적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Pagani et al., 2010). 그러나 이러한 권
고가 무색하게도,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Prensky, 2001)이라 불리는 영유아가 처음으로 스
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연령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오주현, 박용완, 2019). 이에 따라 스마트미디
어의 과도한 노출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
한다는 인식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
지만(윤소진 외, 2021; 조정진, 조안나, 2015), 심
리학적 관점으로 영유아의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바라본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조기개입을 기대해야 하는 영유아
의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관한 연구가 충분
하지 않은 것은 그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측정 도구가 부족하다는 데에서도 기인한다. 가족
을 비롯한 첫 양육환경의 영향에 특히 민감하다는 
영유아만의 발달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측
정 도구는 이들에게 아동과 구별되지 않은 척도나 
인터넷 사용에 관련된 척도를 변용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영유
아기는 스마트미디어 사용습관 형성에 주요한 자기 
조절력이 길러지는 시기로서(Kopp, 1982), 기질과 
양육환경에 따른 개인차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다양
한 발달 경로로의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영유
아의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은 성인에게 적용하
는 중독의 관점은 지양하되, 발달과정에 따라 새로
운 요인이 나타나는지 구별 지어 탐색할 필요가 있

다. 더욱이 3세 미만의 어린 영아에 대해서는 타당
화 된 측정 도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객관
적 보고가 가능하고 예방적 관점을 반영한 영유아 
대상의 적절한 척도가 제작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8개월부터 5세까지의 영유
아를 대상으로 한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여 충분히 어린 연령에서부터 문
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수준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영유아용 척도를 구별하여 제
작하는 것은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양육환경의 영
향을 크게 받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하여 
정확한 평가에 기반한 조기개입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내의 방향성을 확고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스마트미디어(smart-media)는 인터넷 접속과 다
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이 가능토록 한 스마트기
기라는 범용 운영체계(Operating System)에서 제
공하는 미디어이다(김환남 외, 2014). 스마트폰, 스
마트TV, 그리고 태블릿이나 노트북 등으로 대표되
는 스마트기기는 휴대가 용이하고 간단한 터치로 
조작이 쉬우며, 이를 매체로 무한에 가까운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가 반복해서 제공된다. 따라서 스마
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등장 이후 미디어 사
용의 연령이 급격하게 낮아졌고(신수아, 김지현, 
2023), 영유아 스마트기기 활용의 가장 주된 목적
이 미디어 시청이라는 보고는(한국지능정보사회진
흥원, 2022), 영유아 또한 스마트미디어의 주요 소
비자로 간주해야 함과 무관하지 않다. 

영유아기는 환경의 자극을 받은 뉴런이 시냅스의 
생산 및 가지치기를 반복하며 두뇌를 발달시켜 나
가는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영유아기의 초기 경험은 
신경인지 발달에 절대적이다(Nelson & Bloom, 
1997). 영유아 두뇌가 가진 가소성은 스마트미디어
가 주는 부정적 영향에도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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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aš et al., 2013), 영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에 있어서는 정서․사회성과 인지, 그리고 신체 건
강과 부적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자기조절력과 더불어(Domoff et al., 2020), 실행
능력과 주의력, 그리고 언어능력의 발달이 저하되
며(Anderson & Subrahmanyam, 2017), 신체 활
동이나 발달 수준에도 부적 상관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 등이 그 예이다(Melkevik et al, 2010).

영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시청의 높은 이용량을 간
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요한 이유는 미디어 노
출의 잠재적인 위험이 이들의 통제범위를 넘어서게 
되어도 영유아 스스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Anderson et al., 2001). 다시 말
하자면, 치명적일 수 있는 과도한 노출을 미연에 
방지하여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영유아 자신이기보다는 성인의 보호자인 
부모의 몫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영유아기는 대
부분 가정에서 스마트미디어의 노출을 처음 경험하
게 된다(정하영, 최선영, 2021). 스마트미디어 노출
의 첫 계기나 활용 방식 등 역시 주로 부모,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정연 외, 2019),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인
식 수준은 어머니의 신념이나 가치에 따라 달라진
다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박정아, 현은자, 
2018). 

특히 부모가 영유아 자녀에게 스마트미디어를 노
출하게 되는 가장 주된 동기는 부모의 가사나 직업 
및 대인관계 활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서로 나타나(한
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많은 경우에 스마트
미디어가 ‘육아도우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방효국, 김낙흥, 2013; 오주현, 박용완, 2019). 
그런데 목적의식이나 구체적인 안내 없이 미디어를 

보여주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활용하게 되면 영유
아는 스마트기기를 놀이의 도구로 인식하게 되며
(김경윤 외, 2014), 스마트미디어를 부모 없이 형제
와 보거나 혼자 보는 경우는 오락용으로의 사용이 
높게 증가한다(방효국, 김낙홍, 2013). 그리고 안타
깝게도, 이처럼 동영상, 게임, 동요․동화 감상과 
같은 놀이 및 오락용으로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학습 용도의 사용보다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지수를 유의미하게 높게 예측한다(김환남 외, 
201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에게 있어 
스마트미디어의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사용 유지에 
결정적인 요인에는 양육자가 주요한 역할을 하리라
고 보고, 이를 스마트미디어 문제적 사용을 측정하
는 하나의 축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
트미디어의 ‘문제적 사용’이란 영유아가 기능하는 
데에 방해가 될 정도로 과도하거나 이후 행동중독
의 초기 전조증상이 되는 경우로 간주하고(Domoff 
et al., 2020), 새로운 척도개발의 주안점을 다음의 
세 가지에 두었다. 

첫 번째로, 대상 연령의 하향화이다. 현재 영유
아의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측정하는 척도들
은 대부분 만 3세 이상을 대상으로 타당화가 이루
어졌거나, 유아와 발달적 특징에서 다소 차이가 있
는 학령기의 아동까지 포함하여 문항들이 제작되어 
있다는 공통적인 한계가 있다(e.g. 곽노의, 임은정, 
2013; 스마트쉼센터, 2016; 한국정보사회화진흥원, 
2019).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 척도의 연령이 
충분히 하향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영아의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한 단순한 실태조사는 이루
어졌을지언정, 적절한 척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구
조적인 실증 연구에는 제약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유아의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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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연구는 현재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추후 아
동․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중결과(multi- 
finality)로서의 문제행동, 그리고 성인기에 나타날 
수 있는 병리적인 중독으로의 악화를 미연에 탐지
하고 방지하는 데에까지 다루어져야 한다. 즉, 조
기에 문제적 사용수준의 심각성을 판별하여 예방 
및 개입하기 위하여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최초 이
용 시기와 발달과정을 고려한 새로운 측정 도구가 
우선 요구된다. 

영유아용 척도개발에 있어 두 번째 목표는 부모 
역할과 관련된 요인을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
구들은 대부분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 인식과 이용실태에 관련된 문항들을 자녀의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수준과 별도로 조사하였
다(e.g. 김환남 외, 2014; 오주현, 박용완, 2019). 
그렇지만 영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부
모의 인식이나 중재, 스마트미디어 사용 태도는 대
상 연령이 어릴수록 스마트미디어의 문제적 사용을 
좌우할 만큼 핵심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양육 행
동의 혼입은 최대한 배제하되, 자녀의 스마트미디
어 문제적 사용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부모의 태
도를 무엇이라 구인할 수 있는지 고민하였다. 

세 번째로, 문항이 충분히 객관적인 관찰과 보고
가 가능한지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척도들
에서는 부모의 관찰로 대리보고가 된다는 특수성에
도 불구하고 자녀의 정서 상태나 간접적인 결과 등
을 문항에 포함하여 정확한 보고를 어렵게 하였다
(예. ‘스마트폰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초조하고 안절
부절 못 해한다.’, 이현진, 2014; ‘자녀가 폭력적이
거나 잔인한 장면에 아무렇지 않게 반응한다.’, 김
효정, 2015). 또한, 지나치게 많은 하위요인과 문항
으로 응답자의 피로도 증가와 신뢰도 저하가 유발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척도들도 있

었다(e.g. 곽노의, 임은정, 2013; 스마트쉼센터, 
2016). 이에, 객관적인 행동 관찰을 통하여, 맞벌이 
부부처럼 자녀를 종일 지켜보지 않더라도 가능한 
평가자의 주관적 편견이 배제되고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간명한 측정 도구가 필요
하다고 보았다. 

끝으로, 기존 척도의 내용을 유지해야 할 부분으
로서 자녀 개인의 특성에도 주목하였다. 부모 요인
이 스마트미디어의 문제적 사용을 예측하는 원인의 
측면을 가려낸다면, 자녀의 특성은 문제적 사용으
로 인해 드러나는 결과 및 증상과 관련이 깊다. 그
러므로 새로 개발하는 척도에서 반영해야 할 내용
으로서, 기존 척도로부터 중복되어 강조되어 온 스
마트미디어에 대한 집착, 문제적 결과, 금단 증상 
등의 질문을 참고하였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의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
용 척도는 18개월부터의 영아를 포함하는 연령의 
하향화를 꾀하고 부모 역할의 요인을 포함하여 기
존 척도와 차별화된 객관적인 새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또한, 기존 척도
들을 참고로 스마트미디어 중독적 증상의 핵심적인 
양상은 유지하되, 환경 자극에 민감한 영유아의 발
달적 특성과 대리보고라는 점을 포괄적으로 고려하
여 척도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척도개발 과정에서
는 영유아의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이론적 기반과 실증 연구가 부족한 만큼, 선행연구
의 사용실태와 기존 척도분석뿐 아니라 양육자 인
터뷰와 같은 경험적인 자료로부터 문항 개발의 토
대를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측정 
구인을 결정하고 문항의 구성, 점검 및 평가 등을 
거쳐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개발 및 타당화의 전 과
정은 De vellis(2012)가 제시한 척도개발 8단계를 
따랐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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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다.

연구문제 1. 영유아용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 
척도는 어떤 요인과 개념으로 구성되는가?

연구문제 2-1. 개발된 영유아용 문제적 스마트미
디어 사용 척도는 타당한가? 

연구문제 2-2. 영유아용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
용 척도는 기존의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와 어
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모-아 상호작용과 
자녀의 부정정서성 및 문제행동과 어떤 관계를 보
이는가?

연구절차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모든 제반 
과정에 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 윤리 위원회
(IRB)의 심의와 승인(IRB. No. Ewha-202206- 
0003-01)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사용된 자료
는 장훈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인바이트의 
Invitation-based Panel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개인에게는 안내문을 제공하여 녹
취 및 연구내용과 중단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설
명하였고, 온라인 설문 조사 역시 연구 참여에 동
의하는 경우에만 설문에 응하도록 안내하였다. 

연구 1

비교적 탐구되지 않은 영유아라는 새로운 대상으
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 1에서는 우선 인
터뷰를 통한 질적 접근으로 구성요소를 탐색해 보

았다(Yaghmaie, 2003). 소그룹 또는 개별 면담으
로부터 초기 구성요소와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이
를 근간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에 필요한 예비문항을 
선별하였다. 예비문항의 선정에는 내용 타당도 및 
파일럿 테스트 분석을 통한 안면 타당도의 검증결
과가 반영되었다.

방  법

연구대상

초기문항 구성을 위하여, 첫 번째로는 현재 영유
아의 자녀를 기르고 있으며 스마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나 그로 인한 문제적 증상으로 고민이 있는 
어머니를 의도적인 표집(purposeful sampling)이
자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 방법을 통
해 모집하였다. 그리고 영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
용에 관한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결과적으로, 초기문항개발을 위해 실시
한 인터뷰 참여 인원은 어머니 7인(자녀 연령 M = 
25개월, 남아 4명)과 전문가 1인, 총 8인이다. 추
가적으로, 발달 및 발달임상심리를 전공한 박사과
정생 이상의 학력을 가진 6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
증을 의뢰하였고, 역시 스마트미디어의 과도한 사
용으로 고민하는 영유아의 부모 17인(자녀 연령 M 
= 28.2개월, SD = .70, 남아 47%)에게 파일럿 테
스트를 실시하였다. 예비문항 개발에 참여한 인원
은 따라서 총 23인이다. 

자료분석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배유진, 양수진

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7, No.1, 2024 journal.baldal.or.kr

소그룹 및 개별 인터뷰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소그룹 및 개별 인터뷰는 ‘영아’라는 

새로운 대상과 함께 부모․환경 요인과 같은 기존 
척도에 없던 영역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므로, 열린 
대화 속에서 풍성한 질적 자료를 얻고 양적 연구에
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현실적인 의견을 취합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Morgan, 2002). 그러므
로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오픈코딩을 한 후, 유사한 테마끼리 묶인 그룹들을 
다시 추상적인 상위 개념으로 범주화하는 상향식
(bottom-up) 순서를 따랐다. 또한, 내용의 해석은 
자료 안에 있는 의미 있는 패턴(themes)을 찾고 
조직화하여 통찰을 제시하는 방법인 테마 분석을 
채택하였다(Braun & Clarke, 2012). 인터뷰는 
개방형의 질문 틀에 추가 질문을 더한 반 구조화 
면접의 형식으로, 새로운 통찰이나 범주, 설명이 
나오지 않는 포화 상태에 이르기까지(Morgan, 
2002),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내용 타당도 분석
영유아의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 척도는 최

종적으로 10~15개의 구성을 고려하였으므로, 인터
뷰에서 추출된 초기문항 중 1.5배수인 15~22개의 
예비문항을 추려내고자 하였다. 내용타당도 평정 
결과를 취합하여 Waltz와 Bausell(1981)이 제안한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
를 산출하였으며, 0.75를 초과해야 포괄성과 적절
성, 대표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Yaghmaie, 
2003).

파일럿 테스트 분석
인터뷰에서 추려진 초기문항의 적합도를 검토하

기 위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는 동시에 영유아

를 기르는 부모를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실시하였다. 참여자에게 제시된 초기문항은 
최종척도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5점 리커트 
방식으로 평정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역 문항은 역 
채점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은 것은 스마트미디어의 
문제적 사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

결  과

소그룹 및 개별 인터뷰 분석

다섯 번의 인터뷰를 녹취 분석하여 의미 있는 한 
테마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문장은 총 249개
였으며, 한 문장에 두 코드를 부여한 중복 평정을 
포함하면 총 299개의 코딩이 도출되었다. 네 명의 
평정자에게서 추려진 코딩들을 정리하여 요약한 결
과, 1) 일관된 규칙 적용 2) 부모의 역할 모델 3) 
부모의 관리․감독 4)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갈망 
5) 자녀의 과도한 집착 6) 문제적 결과 7) 아동의 
기질 특성 8) 스마트미디어 접근성 9) 기기 활용능
력의 아홉 가지 테마가 수렴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아홉 테마를 상위 개념으로 범주화하여 추후 척도
의 요인 설정의 근거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일관
된 규칙 적용과 부모의 역할 모델 및 관리․감독은 
‘부모 및 환경’으로,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갈망과 
아동의 기질 특성은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갈망’으
로, 자녀의 과도한 집착과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의존 및 집착’, 그리고 스마트미디
어 접근성과 기기 활용능력은 ‘스마트미디어 접근
성’의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이 중 가장 다수의 코
딩이 된 카테고리는 ‘부모 및 환경’으로 82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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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범주 자녀의
의존 및 집착 부모 및 환경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갈망
스마트미디어

접근성 그룹 합계

A 39 (33.6%) 45 (38.8%) 27 (23.3%) 5 (4.3%) 116 (100%)
B 12 (32.4%) 8 (21.6%) 8 (21.6%) 9 (24.3%) 37 (100%)
C 6 (46.2%) 2 (15.4%) 4 (30.8%) 1 (7.7%) 13 (100%)
D 10 (23.8%) 14 (33.3%) 12 (28.6%) 6 (14.3%) 42 (100%)
E 9 (21.9%) 13 (31.7%) 18 (43.9%) 1 (2.4%) 41 (100%)

범주 합계 76 (30.5%) 82 (32.9%) 69 (27.7%) 22 (8.8%) 249 (100%)

표 1. 소그룹 및 개별 인터뷰 그룹에 따른 범주별 코딩 빈도(비율)

다음은 76개의 코딩이 된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자
녀의 의존 및 집착’ 요인이었다(표 1). ‘스마트미디
어에 대한 갈망’과 ‘스마트미디어 접근성’은 각각 
69개, 22개의 코딩이 해당되었다. 인터뷰에서 나온 
어머니들과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기존 척도 분석
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 척
도의 초기문항을 구성하였다. 아홉 개의 테마 그룹
을 상위 범주로 분류하였던 네 개의 요인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각 요인에 5~7개의 문항으로 총 45개
의 문장을 초기문항으로 완성하였다. 

내용 타당도 및 파일럿 테스트 분석

내용 타당도 분석의 정량평가를 위해 산출한 
CVI를 기준으로 0.75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우선 
삭제 고려하였다. 역 문항의 경우, 그리고 부모 요
인에서 가정의 분위기나 부모의 양육역량에 따라 
응답 수준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경우도 추가로 삭
제하였다. 무엇보다도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스마
트미디어 접근성’의 타당성 여부가 재고되었다. 영
유아가 스마트미디어에 스스로 쉬이 접근할 수 있
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측정은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문제적 

사용 그 자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스마트미디어 접근성 범주
에 분류되었던 문항 중 남아있던 세 문항도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
에서는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범위에 있지 않거나, 변별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문항은 추가 삭제하였다. 

종합적으로, 인터뷰에서 추출된 4 요인의 45문항
은 스마트미디어 접근성의 요인을 삭제하면서 3 요
인의 구조를 갖게 되리라 예상하였으며, 내용 타당
도와 파일럿 테스트를 통한 분석과 논의를 통하여 
31개의 문항이 삭제되어 14문항이 예비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연구참여자들과 내용 타당도 평정자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문장을 수정하고 다듬어 예비문
항을 작성하였다. 

논  의

척도개발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소그룹 및 개별 
인터뷰는 초기문항을 개발하고 하위요인을 설정하
는 데 필요한 주요한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인
터뷰를 토대로 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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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이론적 근거들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특히 
영유아라는 새로운 대상의 구체적인 연령 하한점을 
정하는 결정적인 근거이자 부모 요인이라는 새로
운 구인을 추가하는 타당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
었다.

예를 들어, 돌 무렵의 영아들도 스마트미디어에 
관심을 나타내고 쉽게 주의를 빼앗기기는 하지만, 
주의 집중력의 한계로 이들에게는 오히려 오랜 시
간을 시청하는 것이 어렵다는 견해가 인터뷰를 통
해 모여졌다. 더불어 18개월 이전의 영아는 스마트
미디어의 중단이 비교적 쉬우며 부모에게 보다 더
욱 애착을 느낀다는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다. 문헌에서도 유사한 맥락으로 보고 있는바, 
영유아가 원하는 대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대상 
영속성이 완전히 숙달된 이후에라야 가능하며
(Meltzoff, 1988), 스마트미디어의 중독성은 다름 
아닌 컨텐츠의 선호에서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환남 외, 2014). 즉, 인터뷰와 문헌의 분석결과
는 모두 돌 무렵의 영아는 미디어의 내용을 이해한
다거나 집착을 나타낼 만큼 인지가 발달하지 않아 
12개월과 18개월과는 다소 차이가 크다는 점을 시
사한다. 스마트기기를 적극적으로 찾는 기동력 또
는 터치스크린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정교함과 관
련하여서도 역시 12개월 무렵의 영아는 미숙한 부
분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대근육과 소
근육의 일반적인 발달과정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영유아의 발달과정을 설명하는 선행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인터뷰의 경험적 결과가 동일하므로, 척도
의 개발과 타당화는 만 18개월의 영아로부터 시작
점을 두었다.

또한, 영유아라는 발달적으로 민감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척도의 구성요인이 여타의 연령
대와는 구별될 것이라는 예상 역시 초기문항 분석 

과정을 통하여 거듭 확인되었다. Domoff 등(2020)
은 아동기 문제적 미디어 사용의 상호작용 이론
(Interaction Theory of Childhood Problematic 
media Use; IT-CPU)에서 미디어의 문제적 사용은 
비단 아동 개인뿐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부모의 태
도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같은 복합적인 역동에
서 비롯된다고 지적하였다. 예비척도의 하위요인에 
부모 요인을 새롭게 삽입하는 것이 이처럼 이론적 
근거로써도 지지받는다는 점에서, 부모 요인을 포
함한 새로운 척도는 영유아의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측정하는 데에 현실성과 유용성을 더할 것
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기기 문제적 사용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이금희 외, 
2020), 예상과 달리 척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부
모의 스마트기기 사용습관과 관련된 문항들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해, 영
아를 포함한 어린 자녀의 문제적 사용을 측정하기
에 더욱 타당한 것은 부모가 어떠한 스마트미디어 
사용습관을 보여주느냐보다도 자녀에게 스마트미디
어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허용하느냐의 
수준임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부모 개인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습관에 대한 질문이 모두 제거된 데에
는 자녀가 모방할 가능성이 있는 관찰 가능한 부모
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양상(예. 나는 스마트폰을 
항상 옆에 두고 수시로 확인하는 편이다) 등은 변
별력이 약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연구 2

연구 1에서 제작된 14문항의 예비척도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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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 2에서는 문항양호도 검증 및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 척도에 적절한 하위요인과 문항
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요인과 해당 문항들
의 적합성 및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새로운 표
집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한, 본 척도와 유사한 배경에서 개발된, 스마트미
디어 사용과 관련된 유사한 심리측정 척도와의 관
계를 확인하여 본 척도가 개발 목적에 맞게 예상된 
관계를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다. 이에 상관분석을 
이용한 준거 타당도 검증과 법칙적 망조직을 이
용한 구성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PSS 25.0과 Mplus 7.0을 사용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탐색적 요인분석
최종문항을 확정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는 18개월 ~ 만 5세의 영유아를 한 명 이상 기르
는 어머니 425명(자녀 연령 M = 30.7개월, SD = 
7.53, 남아 53.4%)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하였
다. 어머니의 연령이나 취업 여부 등은 제한하지 
않았으나,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여타의 관련성을 배제하고자 미혼모나 
이혼 상태가 아닌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는 
30대가 339명으로 대다수였고(79.8%), 382명인 약 
89.8%가 대졸 이상의 학력이었다. 참여대상의 자
녀는 대부분 외동(192명, 45.2%) 이거나 혹은 두 
자녀(201명, 47.32%)의 가정이었다. 데이터 수집 

업체에서 지나치게 빠른 응답시간이나 동일한 응답
의 반복, 자동적인 선택 등을 기준으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주었으므로, 탐색적 요인분석에는 
최종적으로 425명 모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개발된 척도의 타당화 연구를 위한 참여자는 연

구 1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18개월 ~ 만 5세의 
영유아를 한 명 이상 기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을 위한 
데이터는 345명(자녀 연령 M = 36.4개월, SD = 
15.02, 남아 46.1%)을 모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30대가 222명(64.3%), 40대가 70명
(20.3%)이었으며 전체의 93.9%에 이르는 324명이 
대졸 이상의 학력이었다. 참여대상의 자녀는 대부
분 외동(154명, 44.6%)이거나 혹은 두 자녀(163명, 
47.2%)가 있는 가정이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연
구대상과는 독립적으로 수집되었으며, 이들은 최근 
1개월 동안 18개월~만 5세에 해당하는 자녀가 일
상에서 나타낸 스마트미디어 사용 양상을 대리보고 
하도록 요청되었다.

연구도구

영유아용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을 거친 영유아용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 척도의 최종 9문항으로 교차타
당도,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
석과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갈망 
요인의 세 문항(예. 아이의 스마트미디어를 보여 
달라고 하는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지고 늘어난다), 
의존 세 문항(예.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
자 스마트미디어를 보고 싶어 한다), 허용 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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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나는 나의 편의를 위하여 아이에게 스마트미
디어를 허용한다)의 세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
유아의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로부터 나타난 
Cronbach’s α는 갈망 .79, 의존 .83, 허용 .81
이다.

유․아동 스마트기기 과의존 평정 척도
개발된 영유아용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 척도

가 기존의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와 적
절한 상관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
진흥원(2019)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
동 관찰자 척도를 준거 타당도 검증을 위한 기준으
로 사용하였다. 조절실패 3문항(예. 정해진 이용시
간에 맞춰 스마트폰 이용을 잘 마무리하지 않는다), 
현저성 3문항(예.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
어 한다), 문제적결과 3문항(예. 스마트폰 이용 때
문에 아이와 자주 싸운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문항이다.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양육자의 대리보
고로 평정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
폰 과의존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는 최현규와 김낙흥의 
연구(2020)에서 조절실패 .87, 현저성 .85, 문제적
결과 .84이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조
절실패 .71, 현저성 .83, 문제적결과 .85이다.

모-아 상호작용
스마트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양육환경에서 제

공받을 수 있는 자극의 종류와 질, 그리고 놀이 시
간 등은 스마트미디어 사용의 문제적 수준에 영향

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법칙적 망조직 구조의 예
측 변인으로 모-아 상호작용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부모-자녀 상호작용 척도는 단일요인의 4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하지 않음, 4 = 매일 함)로 일주일 
내의 해당 문항을 경험하는 빈도로 측정토록 하였
으며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아이와 함께 자
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접할 수 있게 해준
다” 등 평정이 가능하도록 직접 행동으로 상호작
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
져 있다.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 중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질문하는 일부 문항으로, 한국아동패널에서 
ECLS로부터 사용 허가를 취득하여 번안하여 사
용한 바 있다. 원윤선과 도현심(2021)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는 .83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2로 확인되었다.

자녀의 문제행동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Reid 등

(2009)의 문제행동 척도를 번안, 수정하여 김미정
(2010)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정서장애, 불안과 분리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예. 우리 아이는 우울해 보인다) 
열 문항과 신체 공격 및 적대감으로 구성된 외현화 
문제행동(예.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물거나 
때릴 때가 있다) 열다섯 문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척도를 사용하여, 영유아의 문제적 스마트미디
어 사용이나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하여 
높은 빈도로 연구되고 있는 영유아의 외현화, 내재
화의 문제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 
개발된 영유아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 척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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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예측력을 나타내는지 법칙적 망조직의 종속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
로 평정되며(1=전혀 그렇지 않다, 4=거의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
로 해석된다. 내적합치도는 김미정(2010)의 연구에
서 내재화 문제행동에서는 Cronbach’s α가 .92,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93과 .9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문항 양호도 분석 
수집된 자료의 문항의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문항-총점 간의 상관계수
를 확인하였다. 극단값(예: 천장효과)과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문항을 가려내기 위하여 5점 리커트 척
도에서 평균이 1.5 미만이거나 4.5를 초과하는 경
우, 그리고 표준편차가 0.7 미만인 문항의 삭제를 
고려하고, 각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이 0.7을 넘거
나 0.3보다 작은 문항(Meir & Gati, 1981), 문항 
간 상관이 0.2 미만인 문항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간주하였다(김아영, 2018). 또한, 정규성 가
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Kline(2011)이 
제시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
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정규성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추출을 시도하기 위하여 SPSS 25.0을 이용

하여 주축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 방
식, 그리고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하는 사각 회전
(oblique rotation)의 일종인 프로맥스(promax) 
방식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탐색

적 요인분석에 앞서, 예비문항으로 구성된 도구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KMO 지수
를 확인하고 Bartlett 검증을 실시하였다(Cerny & 
Kaiser, 1977). 주축요인추출에서 제시한 요인의 
개수, 고유치와 누적분산비율, 스크리 도표, 그리고 
앞선 절차에서 도출된 하위요인 개수와 문항의 공
통성 및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
인 수를 결정하였다. 더불어 각 요인에 부합하는 
문항들인지 확인하고 척도를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의 값을 가지면 
좋은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요인
에는 0.3 이상 중복하여 적재되지 않고 교차 요
인부하량이 0.1 이상 차이가 나는 문항(Floyd & 
Widaman, 1995), 그리고 추출된 요인들로 설명되
는 비율을 의미하는 공통성 값이 0.4를 넘는 문항
으로 선별하였다. 더불어 최종적으로는 문항의 동
질성 및 차별성 그리고 각 요인의 내용 일치도 등
을 기준으로 정성평가가 고려된 문항으로 선정하였
다. 끝으로 신뢰도 검증을 위해 SPSS 25.0를 사용
하여 전체 척도와 요인별 Cronbach’s α를 산출하
여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고, 하위요인 간의 상관이 
이론적인 방향과 적합하며 상관의 크기가 적절한 
수준인지(r < .90) 검토하였다(Kline, 2011).

확인적 요인분석 
척도개발 연구에서 결정된 요인과 문항이 실제 

경험적 자료를 통해 지지될 수 있는 적절한 구조와 
대표성을 지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의 모형적합도 및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모형적합도는 χ2 검정을 산출하되, 표본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유사적합도인 Comparative Fit 
Index (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그리고 th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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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Mean Residual (SRMR) 지수를 함께 활용
하였다. 구체적으로 CFI는 0.90 이상, RMSEA는 
0.05 이하(Kline, 2016), SRMR은 0.05 이하면 
충분히 좋은 적합도라고 가정하며, Hu와 Bentler 
(1999)의 제안에 따라 RMSEA와 SRMR이 0.08 이
하인 경우에도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하였다. 더불
어 요인부하량은 0.4보다 낮은 문항이 없고, 요인
구조가 EFA와 동일하게 나온다면 영유아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 진단의 최종척도는 더이상 제거
할 문항이 없이 교차 타당도가 검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시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
하여 각 요인에 대한 문항들의 부하량이 충분히 
높아 수렴타당도가 확보되는지, 또한 요인 간 상관
이 적절한 수준으로 너무 높거나 낮지 않아 변별
타당도가 확보되는지 확인하여 구인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준거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정의한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의 

개념을 측정하는 것과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의 개념이 유사하다고 보고, 서로 간의 하위요인 
그리고 변인 전체의 상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
인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문제적 사용을 강하게 예측한
다는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이금희 외, 2020; 
Nikken & Schols, 2015),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사용하여 둘 간의 정적인 상관이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끝으로 법칙적 망조직
(nomological network)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관
련성이 밝혀진 요인들과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하였다(Cronbach & Meehl, 1955). 법칙적 망
조직의 검증은 구인 간의 관계 맺는 방식이 연구자
가 설정하고 예측하는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Bollen, 1989). 따라서 
부모-자녀의 상호적인 관계의 양과 질이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이용의 감소를 예측한다는 선
행연구에 따라(박윤미, 강민주, 2020), 새로이 개발
한 영유아의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수준이 모-
아 상호작용으로부터 예측되며, 영유아 문제적 스
마트미디어 사용수준은 또한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
측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표본 적절성 측정치를 나타내는 KMO 지수는 
.921로 나타났고(Kaiser, 1974), 요인구조가 없다
고 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의 영가설 역
시 기각하였으므로(χ2 = 2870.459, df = 91, p 
<.001),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수집된 본 자료는 
요인분석을 하는 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고유치를 고려한 요인추출과 스크리도표를 
확인 결과, 3 요인의 구조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분산비율 역시 3 요인으로 전체의 절반이 훨
씬 넘는 64.36%가 설명되어 예비문항은 안정적으
로 세 요인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았다(Merenda, 
1997).

이에 따라 3 요인으로 구성된 예비척도의 탐색
적 요인분석 패턴행렬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40 이상으로 적절하게 구성
되었음을 확인하였다(λ= .45 ~ .86). 그러나 해당 
요인 외에도 0.40과 같이 높은 교차부하량을 보이
는 경우나, 공통성의 값이 0.5에 미치지 못한 다
섯 문항은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삭제 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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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초기
번호

최종
번호 문항

갈망

32 P13 스마트미디어는 우리 아이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보상물이다.
17 P12 아이의 스마트미디어를 보여 달라고 하는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지고 늘어난다.

41 P14 우리 아이는 갑자기 중단시키는 게 아닌데도 스마트미디어를 끝내야 할 때마다 더 보려고 
떼를 쓴다.

의존
16 P7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미디어를 보고 싶어 한다.
14 P9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녀오자마자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
26 P6 우리 아이는 심심해지면 참지 못하고 금방 스마트미디어를 찾는다.

부모허
용

19 P3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말을 듣게 하거나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는 스마트미디어가 필요
하다.

45 P5 나는 나의 편의를 위하여 아이에게 스마트미디어를 허용한다.

40 P2 우리 아이는 외출 시 공공장소나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곳에서는 스마트미디어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예. 식당, 병원 등)

표 2. 영유아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425)

문항들을 모두 제외하여, 한 요인에 각 세 문항
씩 총 아홉 문항이 선정되었다(표 2). 분류된 세 
요인의 명명으로 첫 번째 요인은 ‘부모의 허용
(permission)’, 두 번째 요인은 ‘갈망(craving)’, 
세 번째 요인은 ‘의존(dependence)’으로 하였다. 
이는 첫 번째 요인의 부모 역할 중에서도 허용에 
따른 문항만이 남겨졌기 때문이며, 두 번째 요인의 
문항들은 스마트미디어의 현저한 자극으로 이를 간
절히 원하는 영유아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갈망이라
고 이름 붙였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자녀들이 
언제나 스마트미디어를 습관적으로 보고 싶어 하
고, 어느 때고 기다렸다는 듯이 스마트미디어를 찾
게 되는 양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의존이
라고 명명하였다.

상관분석
세 하위요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 전체 평균에 

대해서는 모든 요인이 .84(p < .01) 이상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허용과 갈망은 .53, 허용
과 의존은 .60, 그리고 갈망과 의존은 .61로 모두 
충분한 정적 상관관계(ps < .01) 에 있음을 확인하
였다. 상관분석의 결과는 신뢰도와 함께 표 3에 기
술하였다.

전체평균 부모허용 갈망 의존
전체평균 -
부모허용 .84** -

갈망 .84** .53** -
의존 .87** .60** .61** -

신뢰도 .89 .81 .82 .81
**p < .01

표 3.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 및 신뢰도           (N=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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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의 표준화 추정치 (N=345) 

신뢰도 분석
최종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하위요인별 내

적합치도를 Cronbach’s α로 구하였다. 그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89로 높은 내적합
치도를 나타내었고, 허용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81, 
갈망 요인은 .82, 그리고 의존 요인도 .81로 모두 
양호한 내적합치도를 가지고 있었다(표 3). 해당 항
목을 제거하였을 때, 하위구인의 신뢰도가 더 높아
지는 문항은 한 문항도 없었으므로 현재 구성된 문
항들이 공통된 구인을 설명하는 문항들로 적절히 
구성된 것으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문항 양호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에 앞서, 최종문항으로 선별된 

아홉 문항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문
항은 평균(M　= 2.47 ~ 3.20)과 표준편차(SD　= 
1.05 ~ 1.24)에서 극단적인 값을 나타내지 않았고, 
왜도와 첨도 역시 안정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과 총점 간 상관은 𝑟 = .65 ~ .78 
(ps < .01)로 모든 문항이 총점에 대해 상당히 높
은 정적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어, 문항의 양호도 
수준에서는 아홉 문항의 최종척도가 매우 신뢰롭고 
안정적이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척도는 영유아라는 새로운 연령대를 탐색하
였으므로, 대상 연령 내에서 발달적 특성의 차이
로 측정하고자 하는 바에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
는지 확인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으로 18개월~72개월의 연령을 
18개월씩 세 구간으로, 또는 만 2세까지(18 ~ 36
개월)와 만 3세(48개월까지), 만 4세(60개월까지) 
그리고 만 5세(72개월까지)의 네 구간으로 나누어 

평균 비교분석을 한 결과, 새로 개발된 척도에 대
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의 모형 검증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적합도는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3 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검증결
과, 표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χ2은 기각되었
으나(χ2 = 56.844, df = 24, p < .001), 근사적합
도의 지수들이 CFI = .978, SRMR = .031, 그리고 
RMSEA는 .063(90% CI = .042 ~ .084)로 우수하
게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로 판단되었으므로, 새로
운 표집을 대상으로 분석하여도 영유아의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 척도는 3 요인 구조가 적절함이 
재검증되었다. 또한, 각 하위요인에 대한 관찰 변
수의 요인부하량은 각 요인에 대하여 갈망(λ= .67~ 
.80), 의존(λ= .74~ .83), 허용(λ= .70~ .81)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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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1. PSMU -
2. PSMU_갈망 .86** -
3. PSMU_의존 .88** .63** -
4. PSMU_허용 .89** .65** .67** -
5. SOD .67** .59** .55* .63** -
6. SOD_조절실패 .35** .35** .31** .26** .61** -
7. SOD_현저성 .62** .53** .50** .60** .86** .27** -
8. SOD_문제적결과 .58** .47** .47** .58** .85** .28** .65** -

**p <.01, PSMU: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 척도, SOD: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표 4. 준거 변인과의 상관관계                                                                              (N=345) 

든 문항이 높은 부하량을 보여 양호한 수렴 타당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구조에서 확인한 요인 
간의 상관계수는 갈망과 의존은 .80, 갈망과 허용
은 .77, 의존과 허용은 .79로 변별타당도를 확인하
는 기준인 0.9 미만의 수준(Kline, 2011)을 충족하
였다(그림 1). 하위요인과 전체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Cronbachˈs ɑ 를 산출한 결과, 
.80에서 .89로 모든 하위요인이 신뢰롭게 구성되어 
있음이 검증되었다. 

준거 타당도 검증

상관분석
준거가 되는 유․아동 스마트기기 과의존 평정 

척도(한국정보화진흥원, 2019)는 만 3세 ~ 만 10세
의 스마트폰의 과의존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비록 
본 척도개발에서처럼 18개월부터의 영아를 포함하
고 있지는 않으나 현저성, 조절실패, 문제적 증상 
세 요인이 유아를 대상으로 타당화 되었으므로, 각 
하위요인 간 상관이 높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기존의 모든 하위요인 간 같은 방향성

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척도의 전체 평균 간 
상관 계수는 .67(p < .01)로 가장 높은 정적인 관
련성을 보여주었고, 하위요인들 간 상관 역시 적절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r = .26 ~  .60, ps < .01). 
특히 새로 투입되는 부모의 ‘허용’ 요인 역시 기존 
척도와 높은 상관(r = .63, p < .01).을 보여, 유아
의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설명하기 위한 적
절한 하위요인임이 입증되었다. 다만, 유․아동 스
마트폰 과의존의 조절실패 요인은 동일 척도 내 타 
요인과도 다소 낮은 상관(r = .27 ~ .28, ps < 
.01)을 나타내었으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개발된 척
도와 기존 척도의 정적 상관관계(r = .47 ~ .67)는 
더욱 충분하다(표 4).

법칙적 망조직 
법칙적 망조직을 검증하면 이미 잘 알려진 척도

를 근거로 다른 변인을 예측하고 설정하는 방식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 문
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 척도와 관련 변인들의 예
상되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모형화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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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법칙적 망조직 구성

방식의 첫 번째로 우선 변인들의 측정모형을 검증
하였다. 그 결과, 법칙적 망조직에 사용되는 모든 
변인은 안정적인 적합도와 부하량을 나타내었다(모
-아 상호작용: χ2 = 0, df = 0, p < .001, CFI= 
1.000, SRMR= 0.000, RMSEA = 0.000, λ = 
0.73~0.79, PSMU: χ2 = 56.844, df = 24, p < 
.01, CFI= .978, SRMR= .031, RMSEA = .063 
[90% CI= .042-.084], λ = 0.67~0.83, 문제적 행
동: χ2 = 0.040, df = 1, p > .05, CFI= 1.000, 
SRMR= 0.000, RMSEA = .000 [90% CI= 
.000-.083], λ = 0.80~0.94). 두 번째 단계로서, 모
-아 상호작용이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예측
하고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은 문제행동을 예측
하는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역시 우수한 적합도
와 안정적인 부하량, 그리고 예상과 같은 유의한 
경로가 검증되었다(χ2 = 34.637, df = 18, p < 
.05, CFI= .986, SRMR= .038, 그리고 RMSEA는 
.052 [90% CI= .025-.078]). 즉, 본 연구에서 새로 
개발한 영유아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 척도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으로부터 부적으로 예측되었고
(β = -.31, p < .001), 동시에 개발된 본 척도가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 명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β = .52, p < 

.001). 법칙적 망조직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논  의

연구 2에서 예비척도의 14문항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비척도에서 예상한 것과 같
이 영유아를 위한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 척도
는 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
과를 바탕으로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갈망과 의존, 
그리고 부모의 허용으로 명명한 세 요인에서 요인
부하량과 공통성 기준 미달로 다섯 문항을 삭제하
였으므로 본 척도는 최종적으로 9문항이 남았다. 
세 요인의 아홉 문항으로 구성된 영유아용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 척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서도 그 구조와 문항 분류가 적절함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타당도 분석을 위한 상관분석 및 법칙망조
직 분석, 내적합치도 산출 결과에서 역시 본 척도
가 신뢰롭고 타당하여 일반 아동에게 사용되는 데
에 무리가 없음을 교차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척도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고, 부모 요인을 추가하였다는 데에 
있다. 가령, ‘갈망’으로 명명된 요인은 기존 척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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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자주 포함되는 금단이나 내성과 유사한 특성
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
트쉼센터, 2016;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체내의 
잔여 물질로 인해 나타나는 금단과 내성이라는 물
질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보다는 행위중독, 그리고 
영유아라는 발달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자 
하였다(예. 스마트미디어는 우리 아이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보상물이다). 또한, 기존의 과도
한 추구 및 집착적 사용(윤태정, 2015), 일상생활 
장애(이현진, 2014) 등에 상응하는 ‘의존’ 요인에는 
꾸준히 관찰되어 온 기존 척도 주요 문항들의 핵심
을 유지하되, 어린 자녀들의 습관적인 행동에 초점
을 두었다(예.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미디어를 보고 싶어 한다). 영유아라는 연령
대에서는 현재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까지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새로이 추가된 ‘부모 허용’ 요인은 기존
의 유․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동일 척도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구인으로서, 영유아 자신보다 더 
주도적일 수 있는 양육자의 허용 양상을 질문하였
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코로나 19 전후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실태 조사는 연령에 따라 양육자의 허
용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밝혀 
새로운 구인의 역할이 매우 중대함을 뒷받침한다. 
팬데믹(pandemic) 기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한 
유․아동과 청소년의 2021년도 스마트미디어 사용
량은 모두 주목할 만하였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
원, 2022). 그러나 엔데믹(endemic)이 선언된 이후 
2022년의 새로운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은 팬데믹동
안 증가한 스마트미디어 사용량이 여전히 높은 수
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반면 유․아동의 사용량은 
예년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였다는 큰 차이가 나타

났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이는 팬데믹 
동안 길어진 가정 보육으로 어머니들의 양육 부담
이 늘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에 영향을 미
쳤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김성현, 2022), 영유
아의 경우는 청소년과는 달리 본인의 의지와 결정
보다도 양육환경의 영향에 스마트미디어의 사용이 
크게 좌우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모의 
허용 요인을 새롭게 추가한 것은 영유아를 위한 별
도의 척도가 개발되어야 하는 필요를 가장 잘 충족
시킨 시도라 하겠다. 

한편 개발된 문항들을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모든 검증의 통계치
가 예상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요약하자면, 새로 
개발된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 척도는 기존에 
있던 유아 대상의 과의존 척도의 모든 하위요인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모아 상호작용 수준
과 유아 문제행동과는 각각 부적, 그리고 정적인 
예측 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준거타당도 검증 과정에서도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의 하위요인 중 ‘조절실패’는 
새 척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다소 낮은 정적 상관관
계로 나타나 기타 요인 간의 높은 상관에 비해 약
한 관계성을 나타내었다(r = .26 ~ .35). 그렇다 할
지라도 갈망과 의존 요인이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의 현저성 및 문제적 결과 요인과 충분하고도 유사
한 크기의 상관으로 나타나(r = .47 ~ .60), 개발된 
척도가 기존 척도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기대되었다. 특히 부모 허용은 양육환경과 관련된 
요인이 전혀 없었던 기존 척도와 오히려 다른 요인
보다도 높은 수준의 상관을 나타내어 새로운 척도
의 추가가 타당함을 밝혔다(r = .58 ~ .60, p < 
.01).

구인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검증한 법칙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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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는 두 변인, 모-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문
제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어머니가 자녀의 
놀이를 함께 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스마트미디어 
문제적 사용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예측 결과
는 문제적 사용 수준을 낮추기 위한 대안이자 양육
자 요인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된 결과이다. 그런가 
하면 법칙망조직의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외현화와 
내재화로 대표되는 유아의 문제행동이 영유아용 문
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으로부터 정적으로 예측되
었다. 그런데 자녀의 문제적 미디어 사용의 위험요
인으로 지목된 부모의 정신건강이나 자녀의 발달지
연, 한 부모 가정 등의 양육배경은 동시에 문제행
동의 위험요인이기도 하다(Coyne et al., 2017). 
그러므로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수준이 높다면 
그만큼 관련된 취약성이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누적
되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영유아
의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은 단지 독립적인 위
험요인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아동
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 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아
야 한다는 적색경보(red flag)일 수 있다는 뜻이다
(Cicchetti & Cohen, 2006). 이러한 논의에 비추
어 볼 때 새로 개발된 영유아용 문제적 스마트미디
어사용 척도가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정적으로 유의
하게 예측한 법칙망조직의 결과는 매우 타당하며, 
새로운 척도의 문항 역시 충분히 적절한 구성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 

종합 논의

스마트미디어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편의
나 자녀를 통제하는 도구로 영유아의 일상에도 깊
이 자리 잡게 되었다(오주현, 박용완, 2019). 과도

한 미디어 노출은 영유아 발달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강선경, 차유정, 2021), 
스마트기기를 매체로 하는 영상 시청은 흥미를 자
극하는 무한한 컨텐츠와 손쉬운 기기 사용 및 접근
으로 중단하기가 더욱 어려우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동보다 어린 대상
에 대한 스마트미디어 사용 관련 척도는 찾아보기 
어려워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
아를 대상으로 갈망, 의존, 부모 허용이라는 세 요
인의 아홉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고, 새로 개발
된 이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함을 밝혔다. 

본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령 하향화를 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향후 
어린 자녀들이 스마트미디어의 과의존이나 중독과 
같이 더욱 심각한 단계로 가게 되는 위험성을 탐지
하는 예방적 목적이 있다. 따라서, 좀처럼 중단하
기 어려운 스마트미디어의 현저성에 대한 갈망, 영
유아 개인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의존, 그리고 부모
의 허용으로 대표되는 환경적 영향까지 다각도의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도출된 본 척도는 스마트미디
어의 문제적 사용을 유지 및 지속하게 하는 원인과 
습관화될 수 있는 전조를 가려내는 데에 유용할 것
이라 예상된다. 더욱이 각 세 요인 간의 높은 상관 
및 관련성은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이 유기적으
로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발달적 관점에 걸맞
게 개발되었음을 보여준다. 부모의 허용수준이 높
은 경우 비일관적인 사용이나 사용빈도가 높아짐에 
따른 스마트미디어의 현저한 자극에 더욱 자주 노
출되기 쉽다. 이에 따라 자녀의 갈망 및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커지지만, 반대로 자녀의 갈망과 
의존도가 높다면 역시 부모의 허용을 더욱 쉽게 촉
구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미디어 갈망 수준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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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집착적 사용의 증가로 자녀의 의존도 높아질 
수 있으며, 역으로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자녀가 높은 갈망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도 예
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새로이 개발한 척도의 이러한 강점
들과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영유아용 문제적 스마트미디
어 척도의 활발한 활용으로 많은 자료가 누적되면 
척도에 따른 결과산출을 위한 기준점을 만드는 작
업을 통하여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스마트미
디어의 일반적인 사용이 아닌 ‘문제적’사용 연구를 
돕기 위함에 있으므로 위험군을 판별할 수 있는 준
거가 만들어지면 일반 아동뿐 아니라 임상군에서도 
유용한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도 
역시 어린 자녀에 대한 예방적 관점을 가진 본 척
도를 통하여 영유아의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 
연구가 확장될 수 있도록, 각국에 알맞은 척도의 
타당화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영유아기란 부모의 역할이 가장 결정적으로 반영
되는 시기이다. 이는 곧, 부모 교육과 옳은 중재에 
대한 인식이 확장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스마트미
디어 사용과 관련된 연구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해야 함을 뜻한다. 더불어 영유아기는 환경
의 영향에 매우 민감한 만큼 스마트미디어의 자극
에도 취약할 수 있지만, 이는 반대로 부모가 주도
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시기로서 부모
의 역할이 부담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영유아의 스마트미디어 활
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되, 문제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적시에 개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향후 많
은 연구와 노력 및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스마트
미디어의 사용에는 퇴보가 없음을 기억하고, 영유

아는 처음 접하는 양육환경에 속에서 빠르게 배우
고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에 놓여 있음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타당화 한 영유아의 문제적 
스마트미디어 사용 척도가 관련된 영유아의 연구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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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for measuring the rapidly growing problem of smart 
media use in young children (PSMU).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with 14 items 
derived from interviews, pilot testing with mothers of toddlers aged 18 months to 5 years and content 
validation.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volved 425 mothers, resulting in nine items selected for 
three factors. To validate this scale, we conducte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ean comparison, and nomological network analysis with another 345 mothers of toddle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SMU scale is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of parent-reported child craving for and 
dependence on smart media and parental permission level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SMU scale are significant in providing a foundation for appropriate early intervention based on 
accurate assessments that consider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infants and toddlers.

Keywords : Problematic smart media use, Toddler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